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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초 2사 만루에서 이범호가 홈런을 날린 뒤

환호하고있다

흥겨운세리머니 KIA선수들이관중석을향해익살스런몸짓으로우승세리머니를하고있다

펫딘과헥터가한국시리즈우승메달을받아들고진짜금인지확인

하고있다

6회말 2사 2루 KIA 안치홍과버나디나가두산최주환의플라이

볼을잡으려다부딪히고있다

11전 11승 타이거즈라 쓰고 무적이라 읽는다

지난 30일 서울잠실야구장에서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한국시리즈 5차전 KIA 타이거즈대두산베어스경기 두산을 7대6으로꺾고우승을차지한

KIA 선수들이김기태감독을헹가래를치며환호하고있다

아찔했던순간

진짜금이야?

KS 첫만루포

아! 좋다

사진잠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